
언제까지 제작 자율성 침해?

이사회의 각성을 요구한다!

이사회의 일부 이사가 또 제작 자율성을 침해하는 발언으로 도발을 감행했다KBS .
지난 수요일 정기이사회에서 제작 본부장과 라디오 센터장 등이 대선방송 공정성 1 ‘
확보방안 을 보고하는 자리에서다 이번에도 일부 이사는 특정 보도의 기획의도를 ’ . 
폄훼했고 프로그램 진행자를 문제 삼았다. 명백한 제작 자율성과 독립을 침해하는  
발언이다.
 
경위는 이렇다 김종민 이사는 제작 본부장이 모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적 관심사가 . 1
높은 부동산과 일자리를 주제로 정책검증 방송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하자 느닷없이 
김건희 녹취록은 왜 보도했냐 며 따져 물었다“ ?” . 하루 전날 단독 기사 김건희 우리만 ( “
난 건 비밀로 코바나 홍보강의 녹취 살펴보니 를 ”...’‘ ’ )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이어 . 
김종민 이사는 도덕성 검증 같은 이슈가 중요한데 부동산이나 일자리 같은 두루뭉술
한 이슈로 여당후보를 간접 지원하기 위한 편성 아니냐며 도를 넘은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일부 이사의 제작자율성 침해 발언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다 양승동 . 
사장 체제였던 지난해 월에도 이사회에서 보도본부장과 제작 본부장 라디오 10 1 , 
센터장 등이 대선방송 공정성 확보방안 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일부 이사들은 특정 ‘ ’
프로그램의 진행자와 패널을 문제 삼는가 하면 특정 보도에 대해 팩트체크 여부 등 ‘ ’ 
도 넘은 비판으로 물의를 빚었다.
 
거듭 친절하게 설명 드린다 방송법 제 조 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 4 2 “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
있다 방송법을 근거로 한 편성규약 제 조와 조에도 방송편성의 독립을 명시. <KBS > 4 5
하고 있으며 이사회운영규정 에도 이사의 직무 수행과정에서 취재 보도 제작, < > , , , 
편성의 자율성 및 임직원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새롭게 바뀐 경영진에도 분명히 경고한다 제작 자율성과 관련해 과거 이명박 박근혜. -
시절 이사회의 만행과 부당한 간섭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 당시 저항했던 . 
이들은 제작 실무자였고 이사회의 횡포를 방관하고 묵인했던 이들은 제작책임자를 

금

우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누리동 층     연락처 전화 팩스 



포함한 경영진이었음을 잊지 말라. 언론노조 본부는 새롭게 바뀐 경영진이 방송 KBS
독립에 대한 의지를 스스로 어떻게 실천하고 증명해 나가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더불어 방송독립과 제작 자율성을 침해하려는 어떤 세력과도 단호히 맞서 싸울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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